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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��사건�번호���서울행정법원�2022��4��14��선고�2020구합77244�판결�확정�

노동조합�소송대리인���금속노조�법률원

2��사실관계�요지

LG전자�생활가전제품을�방문점검하는�노동자들은� �매니저�로�불리는�소위�특수고용노동자�형식

상�고용계약을�체결하지�않고�위탁계약��도급계약�등에�의해�노무�서비스를�제공하고�대가를�받

는�노동자�입니다�

매니저들은�오랜�시간�불합리한�처우��위험한�근무�환경�등에�처했었고��이를�개선하고자�2020�

5��처음으로�노동조합을�조직�금속노조�서울지부� LG케어솔루션지회�했고�� 2020�� 6�� 17��회사에

대해�단체교섭을�요구했습니다��교섭요구를�받은�사용자는�그�사실을�공고할�의무가�있는데��회

사는�아무런�조치도�취하지�않았습니다�

노조는�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�시정을�신청했고��회사는�다음과�같이�주장했습니다��①�매니저는

회사와�위탁계약을�체결한�개인사업자이므로�노동조합법상�근로자가�아니다��②�교섭요구�시��김

○○ �지회장�성명��외� 0000명�이라고만� 기재하여�형식적�요건�조합원�수� 기재�을�갖추지�못했

다��그러므로�교섭요구�사실을�공고할�의무가�없다�

3��판결�요지

대법원은� 2018년�학습지교사� 사건을� 시작으로�노동조합법상�근로자에�해당하는지를�판단하는

구체적인� 기준을�확립해왔습니다��서울행정법원은�대법원이�판시한� 기준에�따라�매니저가�노동

조합법상�노동자�근로자�에�해당한다고�판단했습니다��구체적인�근거는�다음과�같습니다�

 

|

http://www.ilabor.org/
http://www.ilabor.org/news/articleList.html?sc_section_code=S1N29
http://www.ilabor.org/news/articleList.html?sc_sub_section_code=S2N81


① �전체�매니저의�인당�월�평균�업무량�방문�계정�을�고려하면��매니저의�소득은�회사가�지급하

는�수수료에�주로�의존하고�있다고�보인다�

②�정형화된�양식의�계약서��회사가�정한�수수료�지급�기준��계약�내용�변경�등�회사가�보수를�비

롯한�계약�내용을�일방적으로�결정한다고�보인다�

③ �매니저들은�회사의� 사업�엘지전자� 가전제품의�유지관리업��수행에�필수적인�노무를�제공하

며��회사를�통해서만�엘지전자�가전제품�유지관리�업무를�할�수�있다�

④�계약�자동갱신��낮은�해지율�등�회사와�매니저�간�법률관계의�지속성이�있다고�보인다�

⑤�계약상�권리�양도�불가��타인을�이용하여�서비스를�대행할�시�계약�해지�사유��현실적인�겸업

의�어려움�등�회사와�매니저�간�법률관계의�전속성이�있다고�보인다�

⑥ �업무�관련�교육�및�지침��업무용�프로그램�활용��매니저�등급평가�등�매니저들을�지휘�감독하

고�있다고�보인다�

⑦�매니저가�받는�수수료는�노무�제공의�대가에�해당하는�것으로�보인다�

⑧�매니저들을�노동조합법상�근로자로�인정할�필요성이�있다�

교섭요구시�조합원�수�기재와�관련해��실명을�밝힌�매니저�김○○이�노조에�소속된�것이�확인된

다는�점에서�최소한의�필요�요건과�방식을�준수한�것으로�보이고��노조의�단체교섭�요구는�적법

하다고�판단했습니다�

노동조합법� 시행령이�조합원�수�등�일정한� 사항을� 기재하게�한�취지는�단체교섭을�요구한�노동

조합을�특정하고��교섭요구�일자를�명확히�하려는�것으로�보이고��정확한�조합원�수는�향후�절차

에서�특정할�수�있는� 사항이므로�조합원�수를�정확히�특정하지�않았다고�해서�교섭요구�자체가

위법하다고�볼�수�없다고�했습니다�

4��시사점

특수고용노동자는� 사용자가�계약�형식을�내세워�노동조합법상�근로자가�아니라며�단체교섭�요

구�자체에�응하지�않는�사례가�많습니다��그러나�기업이�개인과�맺는�위탁계약이나�도급계약�형

식은�노동법상�권리�보장을�회피하기�위한� 기업의�꼼수인�경우가�많습니다��따라서�특수고용노

동자는� 다른�노동법적�판단과�마찬가지로�형식이�아닌�실질에�의해�노동자임을�확인받게�됩니

다�



이�사건�판결은�가전제품�방문점검�노동자가�노동조합이�절실하게�필요한�노동자에�해당한다는

점을�재차�확인해줬습니다�

이�판결은�특정�회사�소속�노동자�홍길동이�교섭을�요구한�노동조합에�소속한� 사실을�확인하면

�홍길동�외�000명�이라고�기재해�교섭을�요구해도�적법한�교섭요구라는�사실을�명시적으로�확인

해줬습니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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